
미 유엔대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무모한 도
발…제재 이행 강화해야"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2021-10-21 08:17 입력 2021-10-21 08:17 수정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

해 무모한 도발의 연속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이

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

금과 기술을 봉쇄하기 위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

의가 열리기 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과 많은 안보리 회원국들은 여러가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고 말했다. 토머스-그

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최근의 발사를 독립적으로 봐선 안된다. 이는 무모한 도발의 연속”이라면서 북한



이 지난달 발사했다고 밝힌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도 지목했다. 그는 “이것들은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그것들은 여러가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우

리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 관리들을 만날 것을 제안했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

를 준수해야 하며, 지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

할 때”라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새로운 발전은 지역을 불안정

하게 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

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긴장을 줄이고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

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

통같다고 밝혔다.

다만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보다는 기존 제재의 성실한 이행에 방점을 두고 있

음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제재 체재를 갖추

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제재 레짐의 이행에 대해 더욱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와 행위자들을 집

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에도 아일랜드,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 유엔

대사들도 안보리 긴급회의 전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미국과 영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

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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